
- 1 -

貿易學會誌 제42권 제2호1)

2017년 4월 pp.1~27

논문투고일 2017. 02. 28

심사완료일 2017. 04. 11

게재확정일 2017. 04. 15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R&D Investments on Export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Product and Cost Competitiveness

한 현 선* Hyun-Sun Han

안 혜 성** He-Soung Ahn

이    철*** Choi Lee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Ⅳ. 연구방법

Ⅴ. 실증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산업의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증대를 

통해 높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20개 업종

별로 2004년-2014년도의 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으며, 산업의 제품 경쟁력을 신제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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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품질경쟁력으로, 산업의 원가경쟁력을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증가 할수록 

산업의 신제품 혁신역량,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R&D투자로 

증대된 제조업의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의 향상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따라서 한국 제조 산업의 R&D 투자는 품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산업의 수

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제조업 R&D 투자, 수출, 제품경쟁력, 원가경쟁력, 신제품 혁신역량, 품질경쟁력, 노동생산

성, 자본생산성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협소한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로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수적이다. 해외시장으로의 진입 방식 중에서도 수출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다(남

유현, 이철, 2013). 그러나 우리 기업을 둘러싼 글로벌 수출 환경은 정보통신기술 및 교

통수단의 발전, 무역장벽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 등지의 신흥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수출에 

있어서 국내 제조 산업의 수출 실적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국내 제조업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

자를 늘리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R&D 투

자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즉 수출에서의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수단으로 R&D 투자는 많

은 관심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를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수출 산업에 있어서 R&D 투자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고 있다(Zhang 

et al., 2007).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의 하

나는 제품경쟁력이고, 이러한 제품경쟁력은 기술혁신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추승엽, 임

성준, 2014), 많은 산업에 있어서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최근 제품경쟁력의 원

천이 유형자산에서 지적자산 등 무형자원으로 변화하고 있어(Subramania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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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katraman, 2001; Rodriguez and Rodriguez, 2005),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한 R&D 투자는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병우, 2007; 김선재, 이영화, 2012; 

김요한, 2010; 나성린, 신동천, 1996; 안병민, 천세봉, 2009; 윤기창, 1997; 이승래, 김혁

황, 이준원, 2015; 조상섭, 이중만, 2010; 황경연, 조대우, 2013; Filatotchev et al., 2009; 

Neves, Teixeira, and Silva, 2016; Rasiah, 2011; Singh, 2009). 이러한 과거 연구들은 전체

적으로 R&D 투자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

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적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과거 연구에서는 R&D 투자가 어떤 과정

을 거쳐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작용하는 매개 변수의 

역할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다룬 일부 연구에서도 생산성 

향상(김병우, 2007; 이승래 외, 2015), 또는 기술혁신 등을 매개변수로 다루었지만, 제품

차별화와 원가 우위 등 경쟁우위 요소를 동시에 매개변수로 다룬 과거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수출 증대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R&D 투자가 매개변수인 산업 경쟁

력, 즉 제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과정을 

제조업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첫째, 제조업의 R&D 투자가 수출 경쟁력의 요소인 제품경쟁력 및 원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둘째, 이들 경쟁력을 통해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종

별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산업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Ⅱ. 선행연구

1. R&D 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

R&D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는 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산업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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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거시적 연구와 기업 차원에서 살펴본 미시적 연구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R&D 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서, 김병우(2007)는 R&D 투

자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R&D 투자가 노동생산성

과 기업의 수1)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또한 기업의 수 증가는 수출 및 경제성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김요한(2010)은 산업수준(meso-level)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간 및 국가 간 R&D 투자가 경제성장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R&D 투자는 경제성장과 수출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냈으나 그 기여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

상은 특히 R&D 투자집약도가 높은 고기술 제조업 군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났다. 그리

고, 이우성(2014)은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R&D 투자를 매년 10%씩 증가시

킬 경우 6년 후에는 상품수출(금액)이 3.97% 누적성장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산업차원에서 R&D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서, 안병민과 천세봉

(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기

술 난이도에 따라 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 제조업으로 나누어 실증분석 하였

다. 분석결과, 첨단 및 고기술 분야(전기전자, 정보통신)에서의 R&D 투자는 첨단 제품의 

수출실적을 급격히 신장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나성린과 신동천(1996)은 전기전

자 산업에서 R&D 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R&D 투자가 

증가할수록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상섭과 이

중만(2010)은 정보통신산업 수출에 있어서 R&D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R&D 투자

가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에 이승래 

외(2015)는 산업차원에서 R&D 투자가 수출과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산성과 연계하여 고찰하였는데,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FDI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출과 FDI를 증가시키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노동생

산성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차원에서 이 관계를 살펴 본 연구로서, 윤기창(1997)은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의 R&D 

비용 증가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재와 이영화

(2012)는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과 수입에 모두 정(+)의 영

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추세로 수렴된다고 밝혔다. 황경연과 조

대우(2013)는 코스닥상장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1) 기업의 수는 제품의 다양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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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는데,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처럼 R&D 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살펴 본 과거 연구들은 대부분 R&D 투자가 수출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R&D 투자와 

수출 간의 직접적 관계, 즉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규명하는데 집

중되어 있으며, R&D 투자가 어떤 과정 즉 매개변수를 거쳐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

는지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또한 매개효과를 다룬 소수의 연구에서도 생산성 향상(김병

우, 2007; 이승래 외, 2015), 또는 기술혁신 등을 매개변수로 다루었지만, 제품차별화와 

원가 우위 등 경쟁우위 요소를 동시에 매개변수로 다룬 과거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거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D 투자와 수출 성

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을 연구 

모형에 포함하여 R&D 투자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이 과정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와 과거 연구와의 차이점 즉 학문적 기여는 R&D 

투자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제품경쟁력(제품혁신역량, 품질경쟁력)과 원가경

쟁력(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점이다. 

2. R&D 투자와 경쟁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평균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을 때, 다른 산업

이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는데(허영호, 이철, 2012), 이러한 경쟁력은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측면과 원가우위(cost leadership) 측면으로 구분되며, 결국

에는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으로 귀결된다(Porter, 1990). 제품 차별적 우위는 고객이 

특정기업의 상품에 부여하는 높은 가치로서 동종의 경쟁 상품과는 구별될 수 있는 가격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제품 차별적 우위를 가졌다면 타 

산업/기업에 비해 제품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가우위는 기업의 

제반 활동에 수반하는 모든 비용이 타 기업보다 낮은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특정시장에

서 경쟁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동일한 산출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면 타 산업/기업

에 비해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R&D투자와 제품경쟁력의 관계를 다룬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Dutta et al.(1999)은 92개의 반도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연구를 

하였는데, R&D 투자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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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밝히고 있다. 이철(2002)은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제 마케팅력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를 연구하였는데, R&D 투자가 기업의 품질 및 디자인 수준을 의미하는 제품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Freel(2003)은 스코틀랜드 및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597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R&D 투자비용이 증가 할수록 신제품 개발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Rodriguez and Rodriguez(2005)는 R&D 투자와 특허성과가 수출에서의 

비용우위와 제품 차별화 우위를 제공함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

도, 김지응(2013)은 R&D 투자가 신제품 개발능력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호택과 

장명균(2015)은 대전지역의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R&D 투자가 자사제품이 경

쟁제품과 비교했을 때 지니는 경쟁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R&D 투자와 원가경쟁력의 관계를 살펴본 과거 연구를 보면, 이 방면

의 연구들은 주로 R&D 투자와 생산성의 관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Griliches(1986), Romer(1990), Grossman and Helpman(1991), Griffith et al. (2006) 등은 

미국 제조업을 바탕으로 R&D 투자와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모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w, Roberts, and  Xu(2011)는 타이완 제조기업을 대

상으로 R&D 투자와 수출,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R&D 투자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송준기(1994)는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양자 간에 유의적 관계가 있다는 것

을 밝혔다. 또한 김태기와 장선미(2000)의 연구는 국내 산업별 자료를 바탕으로 R&D투

자가 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김정인 외(2012)는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R&D 투

자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수출증가와 GDP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밝

혔다. 또한 김원규(2013)는 R&D 투자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황경연과 성을현(2014)은 R&D 투자로 나타나는 R&D 역량이 기업의 원

가절감역량, 기술경쟁력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과거 문헌연구에 의하면, R&D 투자는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을 촉진하여 제품경

쟁력과 원가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구체적으로 산업 및 기업의 R&D 투

자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을 가져

와 해당 산업 및 기업의 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R&D 투자는 공정혁신

을 촉진하여 공정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을 강화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 해

당 산업 및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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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 모형

앞에서 살펴본 과거 문헌연구에 의하면, R&D 투자는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을 촉진하여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구체적으로 특정 산업 및 기업

의 R&D 투자가 증가하면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제품

의 품질 향상을 가져와 해당 산업 및 기업의 제품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R&D 투자

는 공정혁신을 촉진하여 공정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을 강화하여 해당 산업 및 기

업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 원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김병우, 2007; 이승래 외, 2015). 

이렇게 강화된 경쟁력은 수출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제조 산업에서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이 R&D 

투자가 수출 증대로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해당 산업의 제품경쟁력과 원가경

쟁력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R&D 투자가 수출에 영향을 미

치는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의 각 업종에서 R&D 투자가 늘어나면, 해당 산

업의 경쟁력인 제품 차별화와 원가경쟁력이 높아지고, 다음으로 이렇게 강화된 제품경쟁

력과 원가경쟁력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아래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산업의 

제품경쟁력은 신제품 혁신과 기존 제품의 개량 및 개선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Henderson and Clark, 1990; Katila and Ajuha, 200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의 제

품경쟁력을 신제품 혁신역량과 품질경쟁력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산업의 원가경쟁력은 R&D 투자로 인한 공정혁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정혁신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김병우, 2006; 김정언 외, 2012). 생산성은 

크게 노동과 자본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R&D 투자는 공정혁신을 통해

서 생산 공정에서 완전히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방식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거나, 생산 

자동화 설비나 통합된 생산 프로세스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동 및 자본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Terjesen and Patel, 2017). 즉, R&D 투자를 늘리는 산업은 공정혁신을 통해, 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더 높은 생산성을 이끌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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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원가경쟁력을 노동생산성

과 자본생산성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 모형의 종속변수인 산업별 수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환율, FDI 유출액, 글로벌 금융위기, 산업규모, 산업유형 등을 통제 변

수로 사용하였다. 환율(원/달러 및 원/엔)의 변동은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FDI 

유출액도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혁황, 현혜정, 2011; 김창범, 2012; 박가희, 

박순찬, 2014)에 따라 FDI 유출액 역시 통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수

출 규모가 달라지므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산

업규모와 산업유형에 따라 수출 규모와 R&D 투자 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변

수 또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가설 설정

1) R&D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으로 제시한 R&D 투자와 수출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R&D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차원에서 R&D 투자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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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살펴 본 과거 연구들(김요한, 2010; 안병민, 천세봉 2009; 이승래 외, 2015)에 

의하면, 대부분 R&D 투자가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과거 연구의 

논리에 의하면, 제조업의 R&D 투자는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을 촉진하여 제품경쟁력과 원

가경쟁력을 높이며, 이들 높아진 경쟁력이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산업 및 기업의 R&D 투자가 증가하면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을 가져와 해당 산업 및 기업의 제품경쟁력

을 강화시킨다. 또한, R&D 투자는 공정혁신을 촉진하여 공정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생

산성을 강화하여 해당 산업 및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 원가경쟁력을 강화시킨

다(김병우, 2007; 이승래 외, 2015). 이렇게 강화된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은 수출시장

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R&D 투자와 제품경쟁력 및 수출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제품경쟁력을 신제품 혁신역량과 품질경쟁력으로 나눠 살펴본

다. 첫째, 신제품 혁신역량은 신제품 혁신을 수행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Katila and 

Ahuja, 2002).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단

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제품의 공급과잉과 고객의 제

품 기대수준의 상승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신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신제품은 새

로운 수익 창출과 지속적인 수익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Danneels, 2002). Damanpour 

and Evan(1984) 및 이동석고 정락채(2010)에 따르면, R&D 투자는 신기술 개발을 견인해 

이로 인한 새로운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가치 있는 제품을 고

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황경연과 성을현(2014)은 R&D 투자가 신제품 개발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는 제품혁신이 획기적일 때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R&D 투자는 신기술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획기적

인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으로는 충족할 수 없었던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최신

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제품은 고객에게 제품 사용의 호기심을 유발시

킬 수 있으며 매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획기적인 신제품은 

향후 해당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주도권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는 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R&D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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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해외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확대하여,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주가설과 하위가설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신제품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의 수출증대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신제품 혁신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가설 2-2. 국내 제조업의 신제품 혁신역량 강화는 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둘째, 품질경쟁력은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량이다. 제품품질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

이 해외 시장에서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품품질의 향상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가격 대비 높은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2) R&D 투자를 통해 기업은 

고객들이 기존 제품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해결하고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다. 따라서 기업은 R&D 투자를 통해 기존 제품을 개량하고 개선하여 품질경쟁력을 높

일 수 있다.

이러한 R&D 투자를 통한 품질경쟁력의 향상은 제조업의 수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Morgan et al.(2004)은 품질에서의 우위는 경쟁자에 비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의 상대적인 질 등이 차별화 되는 것으로 이는 고객 욕구 충족과 시장에서 장기적인 충

성도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R&D 투자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시

장에서 고객충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현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잠재적인 고객 확보에도 용이하다. 따라서, 제조업의 R&D 투자

는 해외 시장에서의 품질경쟁력을 확대하여,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주가설과 하위가설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 3.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2)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의 2014년도 한국기업혁신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기업들이 R&D 투자의 목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비율(약 80%)을 보인 부분이 바
로 품질 향상이다(조가원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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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국내 제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는 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R&D 투자와 원가경쟁력 및 수출 간의 관계

특정 산업이 원가경쟁력에서 우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생산성을 실현해야 

한다. R&D 투자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 연구(Griliches, 1986; 송준기, 1994; 

김태기, 장선미, 2000; 김정은 외, 2012)에 의하면, R&D 투자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

은 공정혁신을 가져다주고, 공정혁신은 생산 공정에서 완전히 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방식

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거나, 생산 자동화 설비나 통합된 생산 프로세스 등을 도입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 이러한 생산성은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에 대한 R&D 투자의 기여 정도는 연구자들이 선택한 

생산함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R&D 투자와 노동생산성 간에는 대체로 정

(+)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성룡과 설윤(2013)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경우, R&D 투자가 노동생산성을 3.4%, 수출은 5.9% 증가시킨다. 윤석철

(2003)은 일반적으로 R&D 투자는 생산설비 투자와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 품질 좋은 제품, 성능이 우수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새로운 산업의 생성과 기존사업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또한 생산성과 수출의 관계

에 있어서도, 최용재 외(2010)는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에서 단위노동

비용은 기간과 산업에 상관없이 수출경쟁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쳐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단위노동비용의 절감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승래외(2015)는 산업차원에서 R&D 투자가 수출과 해외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성과 연계하여 고찰하였는데,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

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R&D 투자가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에서 발간한 2015년도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수준과 수출 간에 긍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2015). 

이처럼, R&D 투자를 통해 이뤄진 생산설비의 진보는 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여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켜 원가의 절감을 유도하며, 이는 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여준다. 그

리고 이러한 원가경쟁력의 증대는 수출가격의 하락효과를 발생시켜 제조 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가설과 하위가설들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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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강화하여, 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강화할 것이다.

가설 4-2.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강화는 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또 다른 요소는 자본생산성이다. R&D 투자는 컴퓨터, 정밀기기 

등 시설뿐 아니라 과학자나 엔지니어 등 인적자본을 축적한 R&D 인력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며, 일반적으로 매우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R&D 투자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한 투자로 구체화됨으로써, 물적 및 인적자본 등에 체화되어 나타난다(김병

우, 2007). 이러한 R&D 투자는 생산과정에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정 또

는 에너지 절감 공정을 채택하거나, 동일한 공정 하에서도 제품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채용하는 등 기존 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의 혁신은 

생산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이전보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더 많은 생산량 혹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생산성의 증가는 원가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타국의 

경쟁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릴 수 있게 해

준다. 

과거 연구들은 이처럼 R&D 투자가 산업의 자본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지지

해주고 있다. 영국 산업부(DBIS)에서 발간한 Value Added Scoreboard에 따르면,  R&D 

투자집약도가 높은 10개 산업부문에서 약 70%가 평균 이상의 자본투자효율을 지녔다고 

밝혔다.3) 또한 이승래 외(2015)는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R&D 투

자가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가설과 하위가설들을 제시한다.

가설 5.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자본생산성을 강화하여,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자본생산성을 강화할 것이다.

가설 5-2. 국내 제조업의 자본생산성 강화는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영국(800개) 및 유럽(6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즉, 매출에서 원료 및 부품원가, 서비스를 제외한 
값) 창출액 순위, 노동생산성, R&D 투자와 부가가치 간의 상호관계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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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표본(Sample)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이 산업차원에서 R&D 투자와 제품경쟁력과 원경쟁력, 그리고 수

출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과 2014년 사이의 산업별 자료를 수집하

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의 주요 변수(예를 들어, 제품 경쟁력 및 원

가경쟁력의 세부 변수들인 품질경쟁력, 신제품혁신 역량,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에 

대한 기업차원에서의 자료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차원에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별 2차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산업분류는 9차 개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따라, 총 20개 업종을 분석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산업분류코드 산업구분

1 10, 11 음식료품 제조업

2 13 섬유제품 제조업

3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

4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16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

6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제조업

8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24 1차 금속제품 제조업

1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 28 전기장비 제조업

18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표 1>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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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제조 업종별 총 수출 금액으로 한국무역협회의 국제표준무역분

류(SITC) 3단위 자료를 이용해 위에서 정한 KSIC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품목별로 수출액

을 모두 더하여 계산하였다. 산업분류와 국제표준무역분류의 연계는 최용재 외(2010)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R&D 투자는 업종별 민간 기업의 R&D 투자 규모로 측정하였

다. 자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에서 발간하는 연차별 ‘연구개발(R&D)활동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였

다(오윤정, 정고은, 안병민, 2015).

매개변수로 사용된 신제품 혁신역량은 신제품 개발역량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해당 항목은 중소기업청의 ‘기업 기술통계조사’에서 조사한 것으로, 세계최고 능

력(100)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제품 개발능력을 백분율로 평가한 항

목이며,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는 업종별로 평균한 값이다. 또한 품질경쟁력의 측정치는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하는 ‘기업 기술통계조사’의 제품의 품질 및 성능향상 성과항목을 활

용하였으며, 해당 항목은 100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성과정도를 평가한 점수이다. 

노동생산성은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비용으로 정의되며 원가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노동생산성은 업종별 매출액/근로자 수로 계산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DB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본생산성은 

투입된 자본과 산출량의 비율로 표시되는 자본의 유효이용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DB의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총자본투자효율로 측정하였다. 

환율(원/달러 및 원/엔)의 변동은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연간 평균 원/달러 및 원/엔 환율로 측정하였다. FDI가 수출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김혁황, 현혜정, 2011; 김창범, 2012; 박가희, 박순찬, 2014)에 따라 FDI 

유출액 역시 통제하였으며,4) 이는 업종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으로 측정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수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제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전은 1로, 2008년 이후로는 0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산업규모에 따라 

수출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업규모는 산업별 총매출액으로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 특성에 따라 R&D 투자의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이성래 외, 2014), 

4) 일반적으로 FDI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수출대체효과와 수출보완효과로 나뉜다(전
주성, 왕승현, 2015). 수출대체효과는 FDI로 인해 해외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의 수출을 대체하는 경
우를 의미하고, 수출보완효과는 FDI가 생산 공정 분업화의 일환으로 현지 자회사에 부품 등의 판매로 이어
지면서 수출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5 -

국내 제조 산업의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공래(1996)와 이운영(2004)의 연구를 토대로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적 산

업으로 분류하여 더미변수(1 또는 0)로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측정치 중 수

출, R&D 투자, FDI 유출액, 원달러, 원엔 변수는 단위의 통제를 위하여 자연로그를 취하

였다.

3. 분석방법

본 논문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version 22)를 이용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5) 경로분석은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한 번에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 그리고 이를 포함한 총효과(total effect)를 파악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6) 특히, AMOS는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경로분석에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R&D 투자의 효과는 여러 단계를 거쳐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게 된다(이

경석, 박명철, 이덕희, 2006). 즉, R&D 활동은 시차(time-lag)가 발생하여 현재 시점의 

R&D 투자 활동이 영향력 있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R&D 투자 

후 실제 효과가 발생하기 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7) 

따라서, 이러한 과거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도 R&D 투자의 시차 효과가 최대 3년

까지 미친다고 판단하여, R&D 투자의 효과가 미치는 모든 종속변수(수출, 신제품 혁신

역량,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는 첫 해에는 30%, 그 다음해에는 40%, 마지

막 년도에는 30%로 가중 평균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수출에 대한 통제변수로 사용

한 환율,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산업규모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 평균한 수치를 사용하

였다. 

5) AMO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은 복수의 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는 통계패키지로서 본 연구의 경
우처럼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적합한 통계 프로그램이다. 

6)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는 R&D 투자가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을 통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과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7) 김의제(1999), 조성표와 정재용(2001), 신태영(2004)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R&D 투자 효과의 지
속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2-4년 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김병기(2009)는 R&D 투자의 효과는 최
대 3년까지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헌준 외(2014)는 회귀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효과는 t-1, t-2, 
t-3 기간 중 가운데 기간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큼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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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 분석 결과

1. 모형 적합도 검정

실증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표 2>과 같이 검증하였다. 전반적인 적합도 

값은 124.694로 자유도는 36이며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

들인 RMSEA값은 0.062이며 GFI값은 0.9, NFI값은 0.902, CFI값은 0.914이다. 따라서 비

록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치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 df P RMSEA GFI NFI IFI CFI

지수 142.715 36 .000 .082 .900 .902 .915 .914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2.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에 앞서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과 같으며, 검증하려는 변수들 간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 가설의 대략적인 지지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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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R&D
투자

품질
경쟁력

신제품 
혁신
역량

자본
생산성

노동
생산성

FD.I
유출액

원달
러

원엔
글로벌
금융
위기

산업
규모

산업
유형

수출¹ 1 　 　 　 　 　 　 　 　 　 　 　

R&D 투자¹ .720** 1 　 　 　 　 　 　 　 　 　 　

품질경쟁력 .214** .156* 1 　 　 　 　 　 　 　 　 　

신제품

혁신역량
.221** .308** .337** 1 　 　 　 　 　 　 　 　

자본생산성 .043 .254** .305** .317** 1 　 　 　 　 　 　 　

노동생산성 .108 .274** .151* .174** .265** 1 　 　 　 　 　 　

FD.I

유출액¹
.734** .710** .128 .230** -.099 .097 1 　 　 　 　 　

원달러¹ .068 .020 .136* .123 .048 -.038 -.038 1 　 　 　 　

원엔¹ .107 .068 .242** .278** .150* -.019 .037 .859** 1 　 　 　

글로벌

금융위기
-.144* -.126 -.430** -.548** -.305** -.072 -.108

-.630*

*

-.774*

*
1 　 　

산업규모 .836** .737** .189** .207** -.074 .045 .791** .073 .139* -.209** 1 　

산업유형 -.447** -.635** -.298** -.125 -.420** -.277** -.317** .000 .000 .000 -.249** 1

Mean 22.75 11.9 73.98 72.43 22.3 11.46 11.86 6.98 6.99 0.364 17.42 0.35

S.D 1.86 1.79 2.9 3.48 3.85 4.17 1.46 0.085 0.198 0.482 1.11 0.478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¹ 자연로그
² *p<.05; **p<.01

3. 경로분석결과

모형의 변수간의 경로분석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우선, R&D 투자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442, P=.000). 즉, R&D 투자와 수출 간의 직

접효과가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R&D 투자와 수출 간의 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하였다. 제조업의 R&D 투자는 해당 산업의 신제품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0.308, P=.000), 품질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156, P=.020). 또한, 제조업의 R&D 투자는 해당 산업의 노동생산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0.175, P=.008), 자본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254, P=.000). 따라서 제조업의 R&D 투자와 제품 경쟁력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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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쟁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가설 2-1, 3-1, 4-1, 5-1 모두 지지 되었다.

다음으로, 산업의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이 해당 산업의 수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신제품혁신역량은 해당 산업의 수출 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002, P=.433). 그러나 품질경쟁력(.087, P=.036), 노동생산성(0.275, P=.000) 그리

고 자본생산성(0.115, P=.006)은 모두 해당 산업의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2은 기각되었으나 가설 3-2, 4-2, 5-2은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경로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경우 R&D투자가 증가할수록, 해당 산업

의 제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 강화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P
지지 
여부

가설1 R&D 투자 → 수출 .442 .000 지지

가설2-1 R&D 투자 → 신제품혁신역량 .308 .000 지지

가설3-1 R&D 투자 → 품질경쟁력 .156 .020 지지

가설4-1 R&D 투자 → 노동생산성 .175 .008 지지

가설5-1 R&D 투자 → 자본생산성 .254 .000 지지

가설2-2 신제품혁신역량 → 수출 .002 .966 -

가설3-2 품질경쟁력 → 수출 .087 .036 지지

가설4-2 노동생산성 → 수출 .275 .000 지지

가설5-2 자본생산성 → 수출 .115 .006 지지

<표 4> 경로분석결과

4. 매개효과 분석결과

마지막 단계로 주 가설인 가설2, 가설3, 가설4, 가설5를 검증하기 위하여 즉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소벨테스트는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통계의 왜곡현상을 최대한 배재하여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Sobel, 1982). 

<표 5>에 나타난 소벨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첫째, R&D 투자가 신제품혁신역량 강화

를 거쳐 해당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가설 2은 소벨값이 0.038로 나타

나 P값이 유의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 둘째, R&D 투자가 품질경쟁력 강화를 거쳐 해

당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가설 3는 소벨값이 1.804로 유의수준 10%에

서 지지되었다. 셋째, R&D 투자가 노동생산성 강화를 거쳐 해당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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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검증하는 가설 4은 소벨값이 2.456로 P값이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R&D 투자가 자본생산성 강화를 거쳐 해당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가설 

5는 소벨값이 2.247로 P값이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R&D 투자가 해당 산업

의 수출에 미치는 총효과, 즉 아직까지 살펴본 네 가지 간접 효과를 모두 합한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 0.641(직접효과 0.442와 간접효과 0.199의 합)으로 R&D 투자의 증가는 해

당 산업의 수출 증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전체

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제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가설 매개경로
Test 

Statistics
P

가설2 R&D 투자 → 신제품혁신역량 → 수출 0.038 .969

가설3 R&D 투자 → 품질경쟁력 → 수출 1.804 .071

가설4 R&D 투자 → 노동생산성 → 수출 2.456 .014

가설5 R&D 투자 → 자본생산성 → 수출 2.247 .024

<표 5> 매개효과의 소벨테스트 분석결과

Ⅵ. 결 론

1. 연구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가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산업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

라,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의 산업별 자료를 토대로 경로분석

을 실시한 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의 R&D 투자는 해당 산업의 신

제품 혁신역량,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 각 업종에서 R&D 투자를 많이 할수록 제품 경쟁력과 원가경쟁력 

등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R&D 투자가 

제품혁신이나 원가 측면에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국내 제조업은 적극적인 R&D 투자 활동을 통하여 신제품 혁신과 품질경

쟁력,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 해외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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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조업의 R&D 투자와 수출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분석결과에서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그리고 자본생산성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

업의 R&D 투자가 해당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증가로 연결되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조업의 R&D 투자는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원가경

쟁력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높아진 원가경쟁력은 해외 시장의 수출증대로 연

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의 경우 R&D 

투자가 품질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조업의 R&D 투자가 해당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총 효과 즉 간접 효과와  직

접효과를 모두 합한 총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0.641), R&D 투자의 증가는 해당 산업

의 상품 수출 증대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R&D 투자는 직접효과와 제품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간접효과를 통해 해당 산업의 수출 증대에 강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화로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비

교할 수 있고 제품을 세계 각지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해외 시장

에서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진 제품은 경

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R&D 투자로 높아진 품질경쟁력은 해외 시장의 

심화된 경쟁 속에서 필수적인 경쟁력이 되며 이는 곧 해당 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R&D 투자로 높아진 생산성은 원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

케 하여 해당 산업의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예측한 바와 달리 제조업의 신제품 혁신역량은 해당 산업의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제조업의 경우, R&D 투자는 신제품 혁

신역량을 높이나, 높아진 신제품 혁신역량은 해당 산업의 수출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Boulding et al., 1997). 이는 신제품의 시장 출시 과정에서 고객들의 반응이나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신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전환비용이 높아 시장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경

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대상국 중 절반가량의 국가가 개도

국 시장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선진국 시장보다는 개도국 시장의 소비자가 신제품

을 수용하는데 거부감이 크다(하영원, 박흥수, 2001). 따라서 국내 제조업의 경우,  R&D 

투자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R&D 투자와 수출의 관계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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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들은 대부분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

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

았다. 즉 일부 소수의 연구(김병우, 2007; 이승래 외, 2015)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과

거 연구에서는 R&D 투자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 변수의 역할을 규명하

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조업의 R&D 투

자가 제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의 강화를 매개하여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분석결과 국내 제조업의 

경우, R&D 투자가 품질경쟁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의 강화를 통해 수출증대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불황의 장기화 현상을 맞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

표한 ‘2016년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2016년 7월 수출은 전년도 7월 대비 10.2% 감소

한 4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1월부터 19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수치이며 정

부가 수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 기간 동안 감소한 수준이다(목정

민, 2006). 지난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 수출 증가가 곧 경제 성장이었다

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자원 부족과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 

중심의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속 성

장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자랑하는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등장으로 인해 그 입지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뿐

만 아니라 중고가 및 하이테크 산업에서 이들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증가되면서 우리나

라 제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시장의 경쟁을 극복하고, 우리

나라 제조업의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원천연구에 대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경쟁력을 확대

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조업 내의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런 경우 연구 결과의 일반성은 높일 수 있으나, 산업 내 특성

의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을 노동집약산업

과 자본집약 산업으로 나눠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려고 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간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거나(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해 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지 못 했음), 특정 산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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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 차원 분석의 한계이다.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예: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에 대한 기업차원에서의 자료수집이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여 제조업 업종별로 2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산업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R&D의 최종 실시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1

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보다 정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산업의 신제품 혁신역량과 품질경쟁력 변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단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의 다차원적 성격을 

반영한 측정치를 찾아, 복수의 측정치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분석 결과를 얻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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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industry-level R&D investments 

increase export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product competitiveness and cost competitiveness. We developed a research model 

indicating that R&D investments positively affect product competitiveness and cost 

competitiveness, in which investments in R&D will finally lead to increases in expor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Product competitiveness is divided into new product 

innovation capability and product quality competitiveness, while cost competitive 

advantage is divided into labor productivity and capital productivity. We have 

collected data from 20 manufacturing industries between 2004 and 2014, and analyzed 

them through path analysis.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D investmen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positively affects new product innovation capability, product 

quality competitiveness, labor productivity and capital productivity of the industries. 

Second, increased product quality competitiveness, labor productivity and capital 

productivity positively affects export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us, we 

can conclude that R&D investment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positively 

influence exports through increases in product quality competitiveness, labor 

productivity and capital productivity.  

<Key Words> R&D Investments, Manufacturing Industry, Exports, Product Competitiveness, 

Cost Competitiveness 


